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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국어 사전 기획， 너무나중요하다 

교수) 

국립국어연구원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새로운 한국어 대샤전 면찬 작업은 여러 관점에 

서 중요성이 있따m 환t짜 싼짝애 표현 문화의 필수불가결한 

의 모태인 한짤어외‘ 해휘저 갖면에서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냐의 대규모 싼쩍어 사췄씩 구찾은 -한글학회가 다년간 노썩싫 쫓여 왔생한 ‘우리말 

큰 사전. 동 몇몇 대사전이 울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쑤리 한낙어 사용 공 

통체가 성취시켜야 할 긴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 남아 있었는데， 무엇보다 팡복 이후 최 

초로 정부의 지원으로 그 사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때늦은 것이기는 하 

나. 그 의의가 막중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전 면찬의 목표， 천체적 성격， 규모 등이 

이미 결정되고， 집필 지침융 비롯한 준비 단계의 여러 착엽이 완료되어 항목 집필까지 

친전을 보고 있는 마당에 국외자가. 이 시점에서 더구나 논의를 위한 설중적 자료도 별 

로 접하지 못한 장~예셔‘ 연구훤찌 사전 기획에 대해 제시했 츄 했븐 외Z?4! 막연하거 

나 제한적일 수 밖싸 없솥 것 장 이러한 맥락에서. 회항 껍 쩌l언싫 쭈 까지딴 적어 

보고자한다 

문화적 역량의 상갱적 표장외 

거두어야할것이다. 

받을수있는결실로딸 

문화 

있는 

정부는 이 중대한 잔학 사업의 깊상 의의를 절감하고， 지금뿌려싹도 씩4양 뎌 파}갑하게 

예산. 전문 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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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언어 사전 면찬이라는 작업의 성격상 가까운 시일 내에 유사한 제 이의 기획이 있기 

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또 하나 중요한 첨은. 이 기획이 시간에 쫓겨 졸 

속으로 nl-무려되거나 업척 과시나 천시 위주의 문화 정책 수행 관행의 희생물이 되어서 

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기우나 개인적인 우려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또 한 까지 회망은 다음과 같이 사전 구축 작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기획 뽕씬 샤전용 싼 졌체에 수록을 지향하는 대규쪼 황장썽 λ}전이다， 그 거시구조 

의 구성 요소핀 뾰풋 한쪽써 어휘 이외에 방언과 지역 한썩써 〈확한 및 연뺀 퉁지의 해 

외동포자 사용한 한싹핵〉 써휘 및 상당수의 옛말올 없합하께 찍어， ‘쩔민 언어 생활 

의 표춘촬 써O뽕’ 한 뚱 보다는 .오천년 문화 민쪽씨 셨올 고휘’ 썼 의의가 더 

일반 언어 샤전이 갖는 

일종의 싼국야 배짜 사전짜도 같은 관념의 사전으로 

이와 같은 사전의 생격에 대한 논의는 꾀하기로 하고， 다만， 거시구초의 과대한 확장 

이 지닐 수 있는 의의에 만족하거나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항목 기술의 풍부함. 참신성， 

독창성 동을 함쩨 추구해 주기를 주문하고 싶다. 좀 더 제한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면. 4만 L째 5만 정표로 추생할 수 있는 표준 한국쐐 핵셨 어휘어뼈λ1는， 가능한 

한 풍행했 언어 정보릎， 최규까지의 언어학. 한국어화 

어 부#혈쏟 업쩍핵 유형혔하여， 체계적으로 일관성 었체 쌓할 젓훌 회망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한국어가 모국어인 언어 사용자들이 한국어 어휘에 대해 갖고 있는 언 

어 지식올 총체적으로 표상하고자 하는 기도로서의 대규모 한국어 사전 연찬이 학술적. 

나아가서 문화사척 의의률 갖게 하는 요체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것이 다년 간의 

학구적인 노력을 요하는 힘든 작업이기는 하다. 그러나 연구원의 사전 작엽이 앞서 지 

적한 대로 현금의 한국어 사용 공통체의 문화적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획기적 기도로 

평가 받을 수 있기 위해셔， 쇼흘혀 되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이다. 

이와 창갇 ;>:l'염짤 ↑~ì!명하71에는 오늘날 한국의 인환파하 했깎 얘 출판 풍토로 

보아， 국자회 지원을‘ 받는 쩍립국어연구원이 그래도 유려해썩합한 썽찰 갖추고 있 

다고 여껴지치 때문에 더휴 그러하다. 

이 자려에서 ’뽕후한 얀어 정보’라는 진술의 구체썩 

다. 단지， 했씬하여 제깐하고 싶은 점은， 표제어$쐐 

밀하게 유형혔하여 ;단창 풍사벌 유형화를 넘어서 

것이다“ 그 유혔얼쇼 함쪽 기술의 내용과 모형을 싫정짜쇠， 

공통 미시구조는 유지되면서 말이다. 

어휘를세 

책계가 필요할 

합목의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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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는 유형별로 항목 기술율 담당하는 것이 최대한의 통일성. 일판성을 지니는 방 

안이 회려라는 젓이따. 이헛싼， 최근획 월얀 환양어 사졌에 대한 사썼따자들회 떤구 성 

과를 직접적으로 응용하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정올 텃불여 툰다. 


